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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을 시의회에서 대표하려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로리 랭크맨입니다. 저는 

퀸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24선거구에 있는 큐가든의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서 제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지역 학교에 다닌 후 퀸즈 칼리지와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졸업했습니다. 현저 저는 제 

아내 모건 그리고 저희 자녀 셋과 힐크레스트에 삽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지역사회 지도자, 

의료서비스 옹호자,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주 하원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퀸즈병원이 매각되는 것을 막는 데 일조했고, 올버니에서 우리를 성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학교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을 살려두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택 소유 비용과 아파트 임대료는 교통, 전기 그리고 음식 비용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용 또한 계속해서 부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 어디에 

가든 중산층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시 정책은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저는 중산층의 목소리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뉴욕시 정부 거의 모든 구성원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 감사관, 공익 

대변인, 퀸즈 보로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시의원 중 거의 반 정도 또한 새로 선출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 싸울 경험 많고 검증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주 하원에서 6 년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운영위원회에서 16 년간 봉사하면서 저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 유권자들을 위해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선거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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